
“아난다야, 한탄하거나 슬퍼하지 말라. 일찍이 가르쳐준 바와 같이 사

랑하는 사람, 친한 사람과는 헤어지지 않을 수 없다. 태어난 모든 것은

반드시죽지않을수없다.”

‘회자정리(會者定離)요, 생자필멸(生者必滅)’이라는 붓다의 말씀. 지

난해(2003년)는 유난히 많은 선지식, 스님들께서 연이어 열반의 세계로

떠나셨다. 그 분들 중에는 지난 시절, 친견의 은혜와 더불어 존영(尊影)

을 담을 수 있었던 인연도 있었다. 이제 떠나신 후 그 모습을 떠올려 보

니 마치 한때의 꿈처럼 아득하다. 그러나 세상 인연은 꿈꾸듯 다시 오는

법. 한 생각 일으켜 무수한 선지식의 길을 거슬러 스승의 그림자를 찾는

다. 이른바석가세존의원적(圓寂). 그열반당에서의반추.

“내가 떠난 뒤, 가르침을 말할 스승이 이미 없으니 우리들의 스승이

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. 내가 입적한 뒤에는 내가 설하고 제정한 법

과율이너희들의스승이다.”

제자 아난다에게 설하신 붓다의 부촉은 불가(佛家)의 법(法)되고 마침

내 만고의 진리로 수많은 붓다를 길러내게 한 역사의 현장, 쿠시나가르

(Kusinagar). 아침 일찍 안개속을 뚫고 열반당으로 향하는 심정은 붓다의

생애를따라가는마지막여정으로숭엄함보다는애절함이더하다. 

지금껏 그림기행에서 살폈듯이 라즈가르(왕사성)를 떠난 붓다는 나란

다를 거쳐 파트나, 그리고 갠지스강을 건너 바이샬리의 암바팔리 동산

에 이르렀고 마침내 바이샬리 주변 벨루바마을에서 최후의 안거를 보냈

다.(대반열반경) 그리고 그 길로 쿠시나가르에 이르기전 파질나가르(

Fazilnagar)마을에서 춘다(Chunda)의 공양을 받고는 심한 통증으로 한층

죽음에 가까워졌다고 한다. 그러나 실은 붓다의 열반 예언이 일찍이 있

지않았던가.

하여 붓다는 아난다에게“오늘 아침 금세공 춘다의 집에서 공양한 것

이 마지막이 되었으니, 오늘밤 내가 입적 하는 것에 대해 춘다가 슬퍼하

는 일이 없도록 하라”는 지시는 정당한 공양의 진심어린 배려로 읽힌다.

마침내 때가 되자 붓다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말씀을 남기

고열반에들었다.

“모든현상은변한다. (따라서) 게으름없이정진하라”

이 위대한 깨달음의 성인. 그의 죽음은 참으로 담담하고 어찌보면 평

범하기 짝이 없다. 재림의 기약이나 미래의 예언도 없이 구도자로서 최

선을다해살고조용히가신것이다.

또한 불가의 관행이 될까 우려해“출가 수행승은 일절 장례에 상관 말

라”는 유지는 일생을 걸사(乞士)로 살았던 참된 구도자의 자세를 살펴보

게한다.

한때 나는 어리석게도 지나온 이 머나먼 여정을 차로 달려도 어려운

데어찌붓다가걸어가셨을까의문이되어한선학께일렀다.

“며칠, 혹은 몇 달을 걸어야하는 이 험난한 길을 붓다께서 어찌 걸어

가셨을까요.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. 아마도 당시의 교통수단인

우마차를 이용하거나 코끼리, 낙타 등을 이용하지 않았을까요.”이에 돌

아오는화답은내무지(無知)에대한통렬한질타였다.

“‘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라’고 가르치는 붓다께서 무엇이 다급하였겠

고 또 편리와 편함을 위해 동물 등에 올라탔을까요. 평생 걸사정신(乞士

精神)으로살아가신자비의구도자임을떠올려봄직이어떠실지…”

이 부끄러운 일이 있은 후 참회로 맞이하는 오늘의 열반당. 사라나무

한쌍이일주문을이룬곳으로일행은따라들어선다.

6.1m에 이른다는 거대한 금빛 와불이 열반상으로 모셔진 주변엔 티

베트, 스리랑카, 일본승려와신도들이모두참배하고있다.

살펴보니 기단부엔 슬픔에 젖은 말리부인(말리카)과 제자 아난다의

형상, 그리고 중앙에는 열반상을 제작했다는 기록상의 하리발라 스님상

이새겨져있다.  5세기경에조성된열반상은모래와진흙으로이겨형상

을만든다음금색을입힌것이다.

함께한 순례객을 마주하는 열반상의 뒷모습을 바라보노라니 지극한

참배객의 기도속에서 그 날의 영혼, 그 애절한 숨결들이 피어 오르는 것

만같다.

진정으로 붓다가 걸어간‘깨침’과‘자비’의 길은 손바닥의 안팎과 같

고 나는 새의 두 날개와 같아‘진리는 곧 실천속에 있다’는 현실 바탕위

에서 이루어진 것임을. 그리하여 인류의 성인, 대우주의 자유인, 그리고

모든생명의대보살로우리곁에와계심이여.

열반당을 나와서는 인근의 마타쿠아르 사원에서 젊은 날의 고타마 싯

다르타상을배관하고이어조금떨어진다비장으로향했다.

흙벽돌로 쌓인 다비장은 라마브하르(Ramabhar) 스투파로 거대한 유

적인데 꼭대기에 오르자 드넓은 평원이 펼쳐진다. 또 주변엔 수많은 망

고나무가에워싸마치이곳은동산이된느낌이다.

스투파뒤란의 인근 사탕수수밭을 헤치고 둔덕을 따라가자 흰강이 드

러났다. 그 옛날 붓다께서 건넜다는 히라냐바티강이 옛 사연을 안고 흐

를뿐 목가적인 풍경도 다비장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 제행무상(諸行無

常)이다.

그런데 아까부터 스투파 주변에서 일행들에게 눈길한번 주지 않고 홀

로 촛불을 밝힌 티베트 스님에게 도리어 나그네의 눈길이 간다. 한때 한

국의 다비장을 찾아 붓을 들었던 나와 저 수행자와는 오늘 어떻게 다르

고같은심정일까.

마음에 불을 밝히는 일은 오롯이 스스로를 의지하는 일, 그리하여 게

으르지않게쉼없이정진하는일. 따라서산다는것은가치있는일에대

한지속이며실천임을다시깨닫는다. 

새해, 새날의서원으로자리잡는다.

lhs1957@lycos.co.kr

협찬: 안성도피안사∙실크로드여행사

그림∙글 이호신

걸사정신으로 참된 구도자의 삶을 사신 부처님

금빛 열반상의 뒷모습에서, 애절한 숨결 느껴져

(붓다 열반당, 다비장에서)

모든 현상은 변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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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반의길(48×58cm). 

의지의불꽃(47×32cm). 

슬퍼하지 말라

죽지 않는 것 없으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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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은 자연의 순환하는 관점에서 사주를 분석하고 팽창(木火) 과 수축(�水)의

관점에서 중화용신(中和用神)을 설정하여 독자 스스로 운명을 풀 수 있도록

하였습니다.

사주는 조부모 부모 본인과 자식의 4代에 걸쳐 진행되는 대하드라마입니다.

10干 12支는 순환하는 우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

∙甲木 : 지표를 뚫고 나오는 힘

∙乙木 : 옆으로도 퍼지는 힘

∙丙火 : 밝게 빛나는 광선

∙丁火 : 조용히 타오르는 불

∙戊土 : 광활하고 거친 대지

∙己土 : 부드럽고 낮은 땅

∙庚金 : 거친 원광석

∙辛金 : 정교하게 연단된 연장

∙壬水 : 시원하게 흐르는 물

∙癸水 : 이슬 같은 생명수

∙寅木 : 햇살이 비치는 골짜기 숲

∙卯木 : 꽃이 아름답게 핀 초원

∙辰土 : 바깥은 건조하나 안은 습한 늪지

∙巳火 : 화려하고 번성한 도심지

∙午火 : 불꽃같은 정열의 장소

∙未土 : 문화의 산물을 저장및 중재하는 장소

∙申金 : 물이 샘솟는 구획된 도시

∙酉金 : 결실과 냉철함이 있는 곳

∙戌土 : 낙엽 지고 메마른 땅

∙亥水 : 생명이 숨쉬는 얕은 바다

∙子水 : 고요하고 깊은 바다

- 새해를 맞아 자신의 사주가 궁금한 분에게 일독을 권유

- 육친(�親)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능력과

자질을 갖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.


